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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자료

보도시점 2024. 4. 23.(화) 배포 시 배포 2024. 4. 23.(화)

봄 양배추 작황 양호하고 4월말에 첫 출하, 
5월말에는 전년수준 공급량 회복

양배추 4월 수입량이 급증하여 수요 분산 중이고, 겨울 양배추 품위에 
따라 가격 편차도 크므로 합리적 소비 필요

<보도 주요 내용>

  4월 23일(화)자 서울신문 「“양배추 한 통에 9000원... 기상이변이 밥상

물가 덮쳤다」 기사에서 “역대급 겨울장마에 작황부진. 양배추 도매가격 

한달 새 122% 상승.” “소매가격도 한 통에 5674원으로 전년보다 44.7% 

올랐고,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9000원에 파는 곳까지 나타날 정도로 오름

세가 두드러진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4월 양배추(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전월대비 82.2% 상승하였으나, 소비자

가격은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 지원으로 전월대비 27.8% 상승으로 인상폭 억제

  겨울 양배추 주산지인 제주와 전남지역 3월 잦은 강우와 4월 높은 기온

으로 작황이 부진하였고, 수확도 평년(4월 하순)보다 이른 4월 중순에 종

료되어 4월 공급량이 25% 이상 감소하여 3월 대비 도매가격이 크게 상승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납품단가지원(2000원/포기) 및 농산물할인지원 

추진으로 소비자가격 인상폭을 상대적으로 낮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4월말부터 봄양배추 출하가 시작되므로 구입 시기와 물량 조정 권장

  산지 수확은 조기 종료되었으나 4월 중순부터 5월 상순까지 공급되는 

저장 양배추는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1만톤 수준이고, 4월말부터 

봄양배추 출하가 시작되므로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구입 시기도 조금 

늦추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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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밀양과 대구지역에서 4월말부터 출하가 시작되고, 양배추 주산지인 

전남 무안·해남에서도 5월 상순부터 출하가 시작되므로 가격은 곧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다만, 전체 봄양배추의 70%를 차지하는 노지 양배추는 

5월말부터 출하되므로 대량 수요처에서는 양배추 구입 시기와 구입량을 

현명하게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노지양배추는 전년보다 

재배면적이 3.5% 증가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기상 영향으로 품위가 낮은 양배추가 많아서 상품, 중품, 하품간에 

가격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활용 용도를 고려한 소비전략도 필요

합니다.

  * 양배추 도매가격(4월) : 상품 5,695원/포기, 중품 4,307, 하품 3,209

  국내산 가격 강세로 양배추(관세: 중국 27%, 아세안 0%) 수입량이 급증

하고 있어서 4월과 5월 공급부족 완화 기대

  2월 수입량은 전년비 9% 증가한 412톤에 그쳤으나, 3월은 171% 증가한 

657톤에 이며, 4월(4.20일 기준) 가락시장 수입산 거래실적은 574톤으로 

전년비(18톤) 3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4월 20일 기준 국내산은 포기당 

6,393원, 수입산은 포기당 2,779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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